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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알쏭달쏭 궁금해요 

국취 수급자격 요건에서 소득요건을 적용하는 

 '24년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은 국민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참여가능한가요?

    Ⅱ유형 참여는 즉시 가능하며, Ⅰ유형 참여는 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수당이 구직활동 참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자도 국취 참여가 가능한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급박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취업지원

제도와 목적·취지가 다르므로 국취 참여 및 수당지급을 제한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취업취약계층으로 규정한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한해 참여할 수 있고 그 외 외국인은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Q1

Q2

Q3

Q4

Q5

가구 60% 100% 120%

1인 1,337,067 2,228,445 2,674,134

2인 2,209,565 3,682,609 4,419,131

3인 2,828,794 4,714,657 5,657,588

4인 3,437,948 5,729,913 6,875,896

5인 4,017,441 6,695,735 8,034,882

국취와 함께 
현장 속으로 

직무경험, 현장적응력을 높여라!

「일경험 현장박람회」 개최
11월 29일(수) 대전고용노동청에서 국취참여 청년들을 위한 일경험 

현장박람회가 열렸어요. 민간·공공분야 6개 기업·기관은 사무행정, 

마케팅, 금융사무, 교육행정 4개 직무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고, 

52명을 선발했어요.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대전보훈요양원, ㈜한성저축은행, 

㈜커넥트디, 목원대, 한남대

국취로 
우체통

안녕하세요. 저는 횟집을 운영하다 코로나 때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에, 가정불화까지….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절망 속에 보내다 죽을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취를 접하게 되어 굴착기 지게차 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은 ㈜비○○에 정규직으로 

취직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담사님께서 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 참여자 석○○

“국취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양진영 상담사

(수원고용

복지+센터)

보내실 곳      work9595@daum.net

보내실 때    참여자 이름, 휴대폰 번호 / 상담사 이름, 소속을  

적어주세요.

상담사님에게 참여소감을 담은 감사 편지를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기업(6곳)

’24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24년부터 ‘고용24 홈페이지’ 

취업지원 메뉴- 

국민취업지원에서도 가능

고용 24시

*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은 중위소득 60%(청년 120%) 이하 적용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첫 대면부터 울먹이면서 힘든 점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복합적인 

문제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아이 셋의 엄마인 장하연(가명, 만 51세) 씨는 한부모가장으로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데다 위암 투병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공과금과 카드대금이 연체된 상태다. 고3인 아들은 차비가 없어 

왕복 2시간 거리를 걸어 다니고 초등학생 딸은 선천적으로 앞니 

2개가 없지만 치료를 못 받고 있었다. 

반정숙 상담사는 우선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안내했다. 구직촉진수당 80만 원

(기본수당 50, 자녀수당 30)이 6개월간 지급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구직활동도 독려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계해 

딸의 치아치료도 시작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하연 씨에게 병원, 주간보호

센터 등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자리를 알선했는데, 마침 동네 

병원에 취업 됐어요. 3교대 업무지만, 집에서 가깝고 곧 충원도 

될 거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3개월째 일하고 있는 하연 씨는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할 땐 힘들 때도 있지만, 근속해서 취업성공수당까지 

꼭 받을 거라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현우(가명, 22세) 씨는 10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지내 온 자립

준비 청년이다. 보육원을 나온 후 취업하려 했지만, 고졸 학력에 

변변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어 취업이 어렵다는 걸 깨닫고 직업

훈련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35만 원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당장 먹고살 길을 찾아야 했다.

박소희 상담사는 현우 씨가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계 걱정 없이 

자격증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했다.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곳에 지원요청을 한 끝에 ○○기부

단체와 연계돼서 1년간 월 40만 원을 지원받게 됐어요. 구직촉진

수당도 받고 생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자격증 공부에 매진

할 수 있었죠. 덕분에 직업훈련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취업을 위해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수정한 끝에 현우 씨는 

원하는 조건의 회사에 지원했고, 직업훈련과정 6개월이 끝나기도 

전에 취업을 원하던 회사에 전기업무직으로 합격했다. 

“현우 씨에게 1차 취업성공수당 신청을 위해 연락했는데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계약직으로 입사한 현우 씨가 정규직 전환 통보를 받았

다고 해요. 부모 같은 마음으로 현우 씨를 응원하면서 취업을 도왔

는데 제 자식 일처럼 기뻤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받았어요

“4년간 경력단절이었어요. 실내건축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해 

인테리어 쪽 일을 하고 싶었는데 고졸 학력으로는 기능사자격증 

취득 후 1년간 경력을 쌓아야 산업기사자격 시험을 칠 수 있더라

고요. 다행히 상담사님이 ‘과정평가형훈련’을 이수하면 실무경력 

1년 이상의 자격이 된다고 알려주셔서 도전할 수 있었어요. 일경험도 

하고 훈련과정도 잘 마쳐서 ○○설계에 취업했어요.” 

 임경애(가명, 31세)  

  벼랑 끝 꿈포세대 구직니트족, 불가능에서 풀(full)가능으로

“초등학교 때 이민 갔다가 새아버지와의 불화로 한국으로 돌아

왔어요. 고교 중퇴에 취업경험도 없어서 구직을 포기하고 있었죠. 

그러다 국취에 참여해서 상담사님이 연계해주신 세무서와 도서관에서 

일경험도 하고, 직업훈련도 받았어요. 서류전형에서 18번이나 떨어

졌지만, 결국 ㈜에○○에 엔지니어로 취업했어요.” 

 강준석(가명, 30세)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남편이 일자리를 잃어서 제가 가장이 됐어요. 수입이 없어

지고 전세금 인상으로 이사 걱정까지 더해졌는데 상담사님이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대출 이자 부담이 적은 

버팀목 전세대출도 안내해주셨어요. 학습장애가 있는 딸에게 

공부법도 알려주셨고요. 상담사님하고 준비한 이력서, 자기

소개서로 ‘구인구직만남의 날’ 현장면접에 참여해서 ○○라면 

생산직에 취업했어요.”  장쯔이(가명, 35세) 

아픔을 딛고

새로운 꿈을 잡(job)다

반 정 숙 상담사 _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립준비 청년의 사랑밭으로 거듭나다

박 소 희 상담사 _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국취와 함께! 

나도 이제 출근해요 

대상 최우수상

공 모 전 수 상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취 업 으 로 가 는 길

- 상담사와 함께한 참여자들의 이야기


